
일본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립사업에 뒤이은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개요 

일본 정부의 ‘중소 섬유제조 사업자 자립사업’이 5년만에 최종년도를 맞아, 

이를 대신하는 지원시책(支援施策)으로서, 정부가 2007년에 새로 작성한 종합

지원책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자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지(産地)마다의 기술, 농림수산품, 전통문화 등을 지역자

원으로 한 상품화로, 대도시권 및 세계로의 판매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관

련법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6월에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5년간 1,000건의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개요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등의 개발이나 사업화에 

대한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역자원의 가치를 

향상(브랜드화 등)시키는데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다. 

자금면에서의 원조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어드바이스나 지역간 제휴

와 같은 백업(back up)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의 ‘지역자원 활용 신사업 전개지원 사업비 보조금

(지역자원 활용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은 이 프로그램의 주요사업 중 하나

가 되는 시책이다. 특색이 있는 산업자원(농림수산물 또는 광공업품, 광공업

품의 생산에 관한 기술, 문화재,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상품, 판로개척을 위



한 시장조사, 상품 서비스의 개량, 전시회 등의 개최, 전시회 출전(出展) 등의 

경비에 대하여 1/2 이내를 보조한다. 하한(下限)은 100만엔이다. 2007년 4월부

터 3주간에 걸쳐 공모한 결과, 164건이 채택되었다. 그 중에 섬유관계는 ‘비

슈(尾州 : 愛知縣 西半部), 기류(桐生 : 群馬縣 東部의 공업도시) 와카야마(和

歌山 : 和歌山縣의 北西部)의 각 산지를 중심으로 채택된 기업수는 전체의 

약 40%가 되며, 사업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면의 지원책으로서,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의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블록마다 ‘지역지원 사무국’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시장지향형 핸즈·온(hands on : 전시나 선전방법의 하

나로 관객이 오감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지원사업(지역자원 활

용기업화 지원사업)’의 상담역 기능을 맡을 것이다. 마케팅 등에 정통한 전문

가가 사업계획의 작성에서부터 사업추진단계까지 어드바이스나 키 퍼슨(key 

person : 重要人物) 소개 등의 섬세한 지원(핸즈·온 지원)을 한다. 

그렇지만 일년간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기가 어려운 것은 먼저번의 

자립사업에서 경험한 바와 같다. 또한 지원대상이 넓기 때문에 자립사업 신

청에서는 다른사업도 경쟁상대가 된다. 중소사업자는 의식을 바꾸고, 제도내

용을 이해하면서 과거의 축적된 경험이나 기술을 살려 살아남을 수 있느냐

가 포인트가 된다. 자립사업이 끝난 후의 경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